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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그룹 CEO 사회봉사 “헛구호?”
9개월간 할애시간 10시간도 안돼 … 바쁜 일정 때문에 장시간 곤란

SK그룹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매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주요 계열사 CEO들이 할애한 시간이 개인별

로 9개월간 10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SK그룹에 따르면, 신헌철 SK 사장은 2005년 들어 총 7시간 동안 불우이웃 배식봉사 활동 등을 벌였고, 김

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5시간, 이정화 SK해운 대표는 10시간, 김우평 SK증권 사장은 10시간, 워커힐 유용종 

대표는 9시간을 각각 사회공헌활동에 할애했다.

SK그룹은 전 계열사들이 사회봉사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대부분의 계열사 CEO들이 그룹 차원의 

경영이념 구현 활동에 9개월간 하루의 절반도 안되는 시간을 투자한 셈이다.

특히, 행복경영을 주창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해온 최태원 SK 회장은 근로복지센터에서 장애우들의 쿠

기굽기 도우미로 4시간 동안 나선 것이 고작이다.

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 및 김신배 사장의 활동시간은 계열사 CEO 중 하위권인 3

시간에 그쳤다. 조정남 부회장과 김신배 사장은 각각 5월21일과 6월9일에 불우이웃돕기 물품판매와 은평 천사

원 활동에 3시간을 할애했을 뿐이다.

이에 따라 오너 뿐만 아니라 그룹의 상징격인 주력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지가 부

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.

이에 SK그룹 관계자는 “CEO들은 바쁜 일정 때문에 장시간을 사회공헌활동에 할애하기는 힘들다”고 밝혔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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